
 

 

 

 

 

 

 

 

 

 

 

 

 

 

 

 

 

 

 

 

 

 

 

 

 

 

 

 

 

 

 

 

 

 

 

 

 

 

 

 

 

 

              

                故 선호규 장로 

 

 

 

 

 

 

 

 

      

    †  입관예배: 202 6 년 3 월 22 일 (주일) 오후 6 시  

    †  하관예배: 2026 년 3 월 23 일 (월) 오전 10 시  

 

 

 

장 례 예 식  

     하관 예배 (Burial Service)  

일시: 2026년 3월 23일(월) 오전 10시              집례(Liturgist): 백승린 목사 

장소: Madonna Cemetery                                   

묵   도(Invocation)   다같이 

찬   송(Hymn)   606장 (통 466장) 다같이 

 1.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자 위하여 있을곳 우리주 예비해 두셨네 

 2.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때 기쁜 낯 서로가 대하리 

 3.이 세상 각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때 

   인간의 괴롬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4.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앞에 돌리리 

기    도(Prayer)    황규범 목사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4:1~6 집례자 

1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6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설    교(Sermon)  하늘 본향을 향하여 백승린 목사 

찬   송(Hymn) 494장 (통 188장) 다같이 

1.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2.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홀로 속하네 

3.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 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4.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앞에  

    끝날 심판 당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축    도(Benediction)  집례자 

 

해외한인장로회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370 Demarest Ave nue Closter, NJ 07624  

  

 

Tel: (201) 784 -1974  www.njharvestchurch.org  

 

Jan . 17 th , 1947  ~ Mar . 18 th , 202 6 

 

  2070 Hoefleys Ln. Fort Lee, NJ 07024 

        

[후렴] 며칠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베다니 교회  

        

Rev. Seung Lin Baik 

http://www.njharvestchurch.org/


 
 

* 입관 예배 후 석식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교인: 아리아 한식당 

     375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 베다니 교회 교인: 해장 한식당 

     131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 하관 예배는 3월 23일(월) 오전 10:00에 Madonna Cemetery에서      

   드립니다. (2070 Hoefleys Ln. Fort Lee, NJ 07024)  

* 하관 예배 후 중식이 아리아 한식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故선호규 장로님께서는 관광, 호텔 매니지먼트 분야에 종사하시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1973년에 결혼하셔서 슬하에 3남을 두시고, 가정을 사랑과 헌신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1990년 미국으로 이민 오신 후, 1991년 8월 15일 테너플라이 말씀장로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시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후 클로스터에 위치한 엠마오 선교 교회 (故예태해 목사 시무)에 출석하시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셨습니다.  

2004년 장로로 임명 받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2005년 요식업을 창업하여 성실히 운영하시며 가정과 삶의 터전을 굳건히세워 

가셨습니다.  

2019년 은퇴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며 평안한 삶을 

보내셨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오전 5시 1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 

하셨습니다. 

 

 

 

 

 

 
 

     입관 예배 (V iewing Service)  
일시: 2026년 3월 22일(주일) 오후 6시             집례(Liturgist): 정선약 목사                              

장소: 중앙 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Rev. Sunyak Isaac Jung  
                 

묵    도(Invocation)  다같이 

찬    송(Hymn) 493장 (통 545장) 다같이 

1.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2.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3.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기    도(Prayer)  신동기 장로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디모데후서 4 : 7~8 집례자 

7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조    가(Funeral Song)    셀라중창단  

설    교(Sermon)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정선약 목사 

조    사(Eulogy)   선영준 장남  

인사와 광고(Announcement) 선영필 차남 

유가족 소개(Family Introduction) 선영재 삼남 

찬    송(Hymn)  85장 (통 85)            다같이 
 

1.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2.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3.참 회개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4.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사랑 알도다 

5.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축   도(Benediction)  집례자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아내: 선순애 권사  

장남: 선영준 자부: 선기은 

      자녀: 선주만, 선주애, 선주안, 선주영 

차남: 선영필 자부: 티나 선 

     자녀: 선주인, 선주희, 선주은 

삼남: 선영재 자부: 선서영 

     자녀: 선주원, 선주혁, 선주형 

 

    유가족 

알리는 말씀 

 

  고인의 발자취 


